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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을의 역사, 지도에 담다

개들리마을은 1980년대

만 해도 진도에서 손

가락에 꼽히는 제법 

큰 마을이었다. 초등

학교, 약방, 이발소, 술도

가, 정미소, 한약방, 

사진관이 줄을 지을 

정도였다. 중심지에서만 열린다는 흰 천

막을 두른 가설극장이 서기도 했다. 돌

담만이 앙상한 집터에서, 마을 위쪽에 

자리한 폐교에서 당시 마을의 위용을 짐

작할 수 있다.

큰 마을답지 않게 정이 끈끈하고 단합

도 잘됐다. 명절이면 윗마을과 아랫마을 

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잔치를 벌이곤 했

다. 웃음소리가 떠날 날이 없었다. 이웃 

마을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다.

시나브로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은 늙

고 조용해졌다. 하루가 다르게 빈집이 

늘어갔다. 아이들 웃음소리도 더는 들을 

수 없었다. 주민들 마음마저 삭막해져 

갔다. 여느 시골처럼 젊은이들이 도시로 

떠나면서 벌어진 현상이었다.

“심각했어요. 예전에 없던 앙금도 생기

고요. 이대로 가다간 마을이 없어지겠다

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우선 어르신들의 

소통 채널 복구가 시급했어요.”

개들리마을공동체 이현승 사무장의 

말이다. 주민들이 직접 그리는 ‘개들리 

기억지도’ 제작 사업을 시작한 이유다. 

마을의 옛 모습도 찾고 주민 간 소통도 

넓히는, ‘꿩 먹고 알도 먹을 수 있을 것’ 

같았다. 주민들도 ‘우리가 죽으면 마을

의 옛 모습을 기억하는 이가 없을 것’이

라며 반겼다. 밤이면 마을 회관에 모여 

손수 기억지도를 그려나갔다. 옛 기억을 

더듬으며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했다. 경

지정리로 사라진 고인돌, 바다건너 돌아

온 진도개, 큰 방죽에 얽힌 슬픈 사연 등 

지도에 다 담지 못한 보석 같은 이야기

들이 줄줄이 딸려 나왔다. 

자연스레 주민 간 접촉이 잦아졌다. 지

도가 완성될 즈음 해묵은 앙금이 녹기 

시작했다. 데면데면하던 모습도 찾아볼 

수 없었다. 덩달아 마을도 활기가 넘쳐

났다. 불과 2년 전의 일이었다.

콩나물 팜파티도 열어

희망을 발견한 주민들은 내친김에 주

민주도 공모사업인 전라남도의 마을공

동체 만들기 ‘씨앗사업’에 도전했다. 많

지 않는 지원금이었지만 알뜰살뜰하게 

사용했다. 사업은 주민들이 잘하고, 흥미 

있는 것을 택했다. ‘콩나물 기르기’였다. 

부뚜막에서 기르던 옛 추억을 되살리기

에도 그만이었다. 

“젊었을 때 길러본 가락이 있어 쉽게 

생각했는 디. 막상 길러본께 묘하게 옛날

같이 잘 안 크드랑께. 모이믄 콩나물 얘

기뿐이었어.”

윤가단 어르신의 얘기다. 마을회관에 

모여 기른 콩나물로 냉국을 만들어 먹으

며 정을 쌓아갔다. 혼자 사는 어르신을 

챙기는 일도 잊지 않았다. 서로 돕고 살

던 옛 풍습이 되살아났다. ‘콩나물은 하

나가 썩으면 줄줄이 다 썩는다’는 교훈도 

얻었다.

가을에는 콩나물을 주제로 ‘개들리 콩

나물 팜파티’도 열었다. 박정애 어르신은 

자신의 집을 공연장소로 내놓았다. 지역

예술인들의 재능기부도 이어졌다. 콩나

물죽을 나누고, 농사지은 울금을 염료로 

사용해 스카프도 만들었다. 기억 속에만 

자리하던 콩쿠르도 개최해 숨겨놨던 노

래솜씨도 뽐냈다. 추수를 끝내곤 버스를 

빌려 ‘알콩달콩 콩나물 여행’을 떠나기도 

했다. 처음 있는 일이었다.

마을 변신은 올해도 계속

올해도 전라남도의 마을공동체 만들

기 사업에 공모, 씨앗 단계보다 윗 단계

인 ‘새싹사업’에 선정됐다. 올 사업 주제

는 ‘꿈틀꿈틀 개들리 프로젝트’다. 지난

해 개들이 콩나물 팜파티에서 인기를 끌

었던 프로그램에 탐방객을 위한 마을 가

이드북 제작, 향우 초청 잔치를 더했다. 

바다로 떨어지는 낙조가 황홀한 지력산 

정상으로 이어지는 등산로도 단장할 예

정이다. 마을을 찾는 이들에게 검정쌀, 

울금, 구기자 등 마을 특산물을 판매하는 

‘팜마켓’도 펼칠 계획이다. 모두 주민들

이 머리를 맞대고 만든 청사진이다.

이종혁 개들리공동체 대표는 “전라남

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으로 인해 

우리 마을이 알콩달콩 서로 돕고 살아가

던 옛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”면서 “우

리 마을만이 지닌 스토리텔링과 소박한 

경관들을 활용해 주민 소득 증가에도 힘

쓸 것”이라고 말했다.

◇ 개들리 기억지도를 설명하는 이현승 사무장. 기억지도를 따라 마을길을 걷다보면 보석 같은 이야기가 담긴 옛 터를 만날 수 있다. ①전라남도 마을공
동체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기른 콩나물 ②알콩달콩 개들리 콩나물 팜파티를 끝내고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. ③마을 회관에서 춤을 배우는 할머니들

초등학교, 한약방 있던 큰 마을

젊은이 떠나 쓸쓸하고 삭막해져

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새 활기

콩나물로 소통하고 마을 가치 찾다

마을공동체 진도 ‘알콩달콩’ 개들리마을

마을이 정갈하다. 담쟁이가 휘감은 돌담장에서 세월의 더께가 묻어난다. 담장 밑 노랑 수선화가 바람에 살랑거리며 객을 맞는다.

마을을 가로지르는 실개천에도, 마을회관에 모여 ‘뽕짝’에 맞춰 몸을 흔들어 대는 할머니들의 얼굴에도 봄이 살포시 내려앉았다.

지력산 기슭에 고즈넉하게 자리한 진도군 지산면 개들리마을(상고야마을)이다. 마을 앞 들녘까지 갯물이 들어왔다고 붙여진 이름이다.

40여 가구 70여 명이 생활하고 있다. 전라남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우수마을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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